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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는 단위면적당 영양가 생산량이 가장 많고, 사일리지의 질이 우수하여 가축의 기호성이 매우 높아 양축농가라면 누구나

가장 선호하는 작물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옥수수도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통 조사료로서 기능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재배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옥수수 사일리지를 만들 때 품질향상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기술들을 소개한다.

옥수수 병해충 관리

옥수수에 발생하는 병해는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 근부병, 잎집무늬마름병이 있다.

옥수수에 있어서 근부병, 잎집무늬마름병은 여름철 습도가 높고 토양이 과습할 때 발생되므로 통기와 배수가 잘되도록

관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은 애멸구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의 선택, 적기파종, 초기생육을 왕성하게 해주어 예방할 수 있다.

충해는 거세미, 멸강충, 조명나방의 피해가 나타나는데 거세미는 생육초기 새싹을 잘라버려 피해를 입힌다. 방제방법은

밭을 갈기 전에 토양 살충제(알드린, 지오릭스 등)를 살포하고 파종한다.

멸강충은 5월 하순경부터 관찰을 잘하고 발생하는 즉시 살충제를 살포한다.

조명나방은 6~7월에 발생하여 애벌레가 줄기 속을 갈아먹어 줄기 윗부분이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살충제를

살포하면 현저히 줄어든다.

옥수수의 수확 적기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 장면

옥수수를 사일리지로 이용하는 적기는 황숙기이다. 황숙기는 수분을 뺀 알곡이 차지하는 비율(건물률)이 40~55%

정도 된 시기로서 너무 일찍 수확하면 양분축적이 적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기계작업을 할 때 이삭이 떨어져 나가거나

줄기와 잎이 말라 양분손실이 많다.

황숙기가 되면 옥수수 알곡은 흑층을 형성하여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차단한다.

옥수수의 황숙기 수분함량은 65~68%이며 이 시기에 수확하여 사일리지를 만들면 사일리지 미생물 첨가제 없이도

양질의 사일리지가 된다. 그러나 옥수수 사일리지의 저장성을 높이고 사일리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일리지 미생물 첨가제를 접종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는 파종 후 약 120일이 소요되며, 출수 후 약 40~42일경이

된다.

또한 옥수수 알곡을 싸고 있는 잎(포엽)을 벗겨보면 아이들 보조개처럼 옥수수 알곡의 윗부분이 오목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황숙기로 외관상 줄기나 잎의 형태변화는 없다.

따라서 옥수수 알맹이를 싸고 있는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맨 아래 잎이 말라가면 황숙기가 지나버렸거나 배수불량,

질소비료 등 영양소의 결핍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질의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



트렌치사일로 적재

옥수수는 적기보다 수확이 늦어지면 재료의 수분함량이 낮아 다지기 어렵기 때문에 재료를 짧게(1~2㎝) 하는 것이

좋고 충분히 눌러 공기를 최대한 빼주면 유산균의 증식이 촉진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적기보다 일찍 수확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많으므로 미생물 첨가제를 사용하고 수분조절이 가능한

재료를 첨가하면 사일리지의 등급이 향상된다.

최근 옥수수 원형곤포 사일리지는 트렌치사일로(장방형으로 땅을 파서 만든 지하 저장고)에 저장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일리지 조제가 늘어나고 있다.

원형곤포 사일리지를 조제할 경우에는 단단히 말리도록 압력을 최대로 하고, 비닐 겹수를 8겹 이상 충분히 말아야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비닐을 감은 후에는 곤포의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또한 옥수수 알곡이 포함되어 있어 쥐나 새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자주 관찰을 하고 구멍이 생기면 즉시 가축에 급여해야 하고, 가축급여가 어려울 때는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해야 한다.

그리고 수확작업 및 기상조건이 불리하여 수확시기가 늦을 경우 발효 미생물제를 살포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